
여래엄마도예외는아니어서근검절약정신이몸에배어있지요.

이해를못하는바는아니지만그래도식구들은불만에차있을수밖에요.

하지만어쩌겠어요. 엄마가엄마만좋자고그러는건아니잖아요.

그저오늘도온식구가엄마가하자는대로따라갈수밖에.

정말이지여래엄마의자린고비정신은끝이없답니다.

문제는가끔도가지나칠때가있다는것이지요.

이상황#23. 옥상텃밭이야기편에서칼슘비료제만들던상황과
비슷한것같지않나요?

그래도우리여래엄마를이해하기로해요.
오죽하면그러겠어요. (도만지나치지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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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여기
새 손수건. 이거 또 내 낡은

팬티 오려서
만든 거잖아.

당신이 이해하세요.
우리나라 엥겔계수가
근자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서
직원들이 내 그동안
입었던 팬티무늬를
다 알고 있다구.

몽당연필은 볼펜 깍지에
끼워 쓰고 연습장은 광고지

뒷면을 이용하도록.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다
엄마 탓이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처녀 때는 어찌 살았던
간에 결혼을 하고 나면

자린고비로
빙의한답니다.

IMF를 겪은 나라
국민으로 아껴야

잘 살지요.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산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사야 돼. 안 사면
병이 나고 말 거야.

앗, 
이쁜

스커트다.

오래 가게
빠글빠글
볶아주세요.

누릴 건 누리면서
절약하려면 부지런하게

사는 수밖에.

간식은 백화점
시식코너에서

가자.

이 아줌마, 
또 왔네.

계속
주시해
봅시다.

뭔가
수상해요.은행자판기에서는 커피가 공짜지.

더구나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 없는 곳이야.

눌러담으면
더담을수
있겠는데.

이리
줘봐요.

봐요, 더 넣어도
되잖아요.

역시 우리
엄마는
대단해.

그러게
말이다.

가만, 더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더 넣을 것 없나?

좋았어,
누르자. 에잇!

에고, 냄새 없애는
데만 1주일 걸렸다.

에고고….

아무리 1회 용품이래도
한 번 쓰고

버리긴 아까워.
닦아서 또 써야지.

남은 음식을
몽땅 한데 넣
고 끓이면

한끼 식사
반찬은
해결.

드세요. 먹자, 윽, 
이게 뭐야?

정말.

못먹겠다.

다들 뭐가 어떻다
고 그래., 어디.

하지만남은반찬을
몽땅다넣고끓여서다른
게없으니어떡하지?

어떻게 하긴, 그냥 근처
음식점에 배달시키라구.

악, 이건 내가 생각
해도 너무 심한데.

끙, 절약하려다
오히려 괜한 지출만

생겼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

이거죠?

그렇지, 즐겁자고
마시는 술에
저게 뭐냐?

아이고, 취한다.

어허, 그래뵈도 아빠옷은
메이커라 한참을 더 입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보리는

치마만큼은 늘 새 걸 사주잖니.
(실은여래가남자라물려줄게

없기 때문이지만.)

이거 아빠바지
줄인 거 아녜요?

내껀 예전에
오빠가

입던 거고.

변기통 속에
벽돌을 넣어
놓으면 물이
그만큼

절약 되지.

그리고 휴지는
세 칸 이상은

금지다.

큰 일 보고나면
무사히 다 씻겨
내려갈까?

그러다 괜히 손에
묻기라도 하면 손
씻는데 물값이 더
들어가는 거 아녜요.

그그
렇렇
기기

때때
문문
에에

함함
부부
로로

입입
을을

놀놀
리리
거거
나나

모모
든든

재재
앙앙
은은

입입
에에
서서

나나
온온
다다

듣듣
기기

싫싫
어어
하하
는는

말말
을을

하하
지지

말말
라라

입입
은은

몸몸
을을

치치
는는

도도
끼끼
요요

몸몸
을을

찌찌
르르
는는

날날
카카
로로
운운

칼칼
날날
이이
다다

법
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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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붓다쇼핑]

17호 복 많이 받으세요

11호 들꽃의향기가머무는산사

15호 반야심경

8호 관음도

14호 반야동자

16호 부처님의 꽃

20호 홀로있는 시간

미운 사람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나
미움을 없애는 것이 쉽다.

4호 산사로 가는 길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
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䤎대량주문시 사전 전화 문의 바랍니다~

䤎달력·용품카다로그가 필요하신분은 (051)515-8888로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1,400원(200부이상)
1,100원(200부이상)
450원(200부이상)
450원(200부이상)
650원(200부이상)

1,700원(100부이상)
2,200원(100부이상)

1,900원
1,600원
650원
800원

1,000원
2,200원
2,700원

국6절(大)

4*6 12절
차 걸 이
미 니
다이어리
한 지
탁 상

달 력 할 인 가 격 표
문명은
사람을병들게한다. 
그렇지만
자연은사람을
소생시켜준다. 

개불알꽃

38호 행복달마도

3호 붓다의 메아리

30호 나를 다스리는 말

법정스님의맑고깊은영혼의세계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대표번호 : (051)515-8888 H·P : 011-554-2988, 011-879-0889
Tel : (051)515-2988, 555-1087, 508-9377~8, 070-7425-0518
Fax : (051)508-0101 E-mail : dongjin8888@naver.com

세계최초수련전용방석
수련문화활성화를위한기반은품격이다릅니다

■VIP형 49,000원 䧇 44,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䧇 35,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6㎝]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
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곳에서도쉽게수련할수있습니다. 

평상시에사용하여도척추와허리를보호하고바른자세의습관을
갖는효과를줍니다. 고급외피를사용하여물이묻어도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하단부분은최고급폴리우레탄으로균형을잡
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더욱더안정시켜줍니다. 

기기반반
※제품의 특징 ※

(한지) (다이어리)

말의 힘으로 운명이 바뀌듯 좋은 말이 참된 기도다.
남의 번영을 기뻐할 때도 번영한다.

29호들에도꽃이피네 (미니) 25호 동승일기 (미니)

불서보급 37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판매합니다. 달력 1~40호 {국6절·12절·미니·다이어리·한지·탁상}


